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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

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 

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5)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격주로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등을 소개

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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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지지선언 및 그린금융 협의회 출범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13개 금융유관기관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및 TCFD 권

고안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였습니다. TCFD 권고안은 아래 4개 주요 항목의 공개를 통해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조직의 위험관리 및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① 지배구조 : 기후변화 관련 이사회의 관리감독 및 경영진의 역할

② 전략 : 장/중/단기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가 경영·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③ 리스크관리 : 기후리스크 식별·평가·관리절차 및 리스크관리체계 통합 방법

④ 지표 및 목표치 : 기후리스크 및 기회의 평가·관리지표, 목표치와 성과 

또한 금융위원회는 8개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 협의회 출범을 통해 녹색산업 전반에 정책자금을 원활히 공

급하고, 정책금융 지원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5월 24일 전국의 모든 지자체(17개 광역, 226개 기초)가 '2050 탄

소중립 달성'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밑그

림으로 지역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한편,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적

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저탄

소·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등 지역이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

앙정부도 지역별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도

록 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별첨1][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지지선언과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 협의회 출범

[별첨2][보도자료] 환경부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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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이 지배구조에 치우쳐 있던 ESG 평가지표를 확대하고 책임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즉, 현재 ESG 평가체계는 지배구조 중심이었다면 향후 환경·사회 부문 가중치를 높인 

모형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국내 주식 투자 시 ESG 평가 요인을 

반영해왔는데, 책임투자 적용 자산을 국내 주식은 물론 해외 주식, 국내외 채권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혀, 책임투자 적용 대상 자산군이 내년까지 전체 기금 자산의 절반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5월 26일 개최된 'ESG와 금융시장: 쟁점과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ESG 경영의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거나 ESG 경영을 규제 준수 의무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온실가스 절감, 52시간 근무제 준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등 규제 

대응에만 급급한 경우가 많으며, 기업의 평판위험 관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ESG 위원회나 ESG 전담 부서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ESG 경영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예를 들어 ESG 성과 연계 

채권 또는 은행 대출, ESG 점수에 따른 투자비중 조정 전략 등)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사모펀드(PEF)들이 ESG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IMM PE는 이달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에 

가입하였고, MBK파트너스는 2012년 국내 운용사 중 처음으로 UN PRI에 서명한 이후 내부 기준을 만들어 

ESG 투자를 집행해 왔습니다.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다수의 운용사들도 투자활동 전 과정에 ESG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출자자(LP)들이 ESG를 중시하고 있어 이를 도외시한 운용사는 자금 모집이 어렵고 

투자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도 ESG는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기사 소개

  국민연금 ESG평가서 E·S 강화 (매일경제, 5/21)

  "국내 기업 ESG 정확한 개념 이해 부족… 금융의 역할 중요" (머니S, 5/26)

  ESG 외치는 PEF들…"기관 투자 유치하려면 필수" (인베스트조선, 5/21)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05/491826/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05/491826/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52617178059698&type=4&code=w1502&code2=w0100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52617178059698&type=4&code=w1502&code2=w0100
http://www.investchosun.com/2021/05/21/3261936
http://www.investchosun.com/2021/05/21/326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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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MM, 롯데정밀화학, 롯데글로벌로지스, 포스코,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 등 총 6곳 기업·기관은 25일 

'친환경 선박·해운 시장 선도를 위한 그린 암모니아 해상운송 및 벙커링 컨소시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암모니아는 촉매 등을 통해 수소를 간단히 분리할 수 있고 기체 혹은 액체 상태 

수소 대비 운송 비용이 적게 든다는 강점이 있어,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서 그린 수소 캐리어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2050년 선박 연료 수요 중 암모니아가 4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암모니아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조용범 국민은행 ESG기획부장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하반기부터는 일반 중소기업 대출에도 ESG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ESG 경영의 수준이 대출 

심사 통과 여부와 금리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탈석탄 금융’을 현재까지는 

대기업으로 한정하여 적용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중소, 중견기업에도 적용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12일 미국의 ESG 도입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발적인 시장 주도형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연방 기관과 주정부에서도 ESG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했거나 제정할 계획에 있는 등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미국기업의 대응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백제 및 청소관련 분야에서 미국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lorox는 1)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및 섬유 포장재는 50%까지 감소하고 2025년까지 100% 재활용, 재사용 또는 퇴비화 

포장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2)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태양 프로젝트로부터 12년간 매년 70MW의 

재생에너지를 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3) 재활용 또는 인증된 천연 섬유만 포장에 사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반도체 설계∙제조 분야 글로벌 기업인 Intel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에서 전쟁, 범죄, 

인권유린 등을 동원하여 채굴되는 천연자원인 ‘분쟁광물’의 판매로 인한 자금이 해당 국가의 범법단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망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사 모인 암모니아 '드림팀'…연합군으로 수소 사업 공략 (매일경제, 5/25)

  "ESG경영 입문한 中企, S부터 먼저 챙겨라" (한국경제, 5/24)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5/503714/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5/50371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243979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2439791


5

  사례로 보는 미국의 ESG 도입현황 (KOTRA 해외시장뉴스,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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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Netflix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다원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 유색인종, 소수인종, 성소수자 등으로 구성된 제작자 및 사내 인력 

보유율을 개선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연간 2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KOTRA는 ESG가 미국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가장 주요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바 향후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기존의 경영체계를 ESG 경영체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동향

1. 대륙아주 김병철 고문의 ESG 관련 기고를 소개드립니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가지 기둥의 균형 [ESG, 경제의 뉴노멀] (4) (세계일보, 5/31)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8515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8515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31509100?OutUrl=naver

